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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요약]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쌓아 둘 창고를 마련하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히스기야는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바벨론에 빼앗기고 그의 후손들이 포로가 될 것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의 생애에만 평안이 있다면 그만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두 모습 모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 자신이 보고 누릴 수 있는 

한계에만 갇혀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란 자신이 소유하고 이룬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주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부가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눔] 

1.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순간을 쉽게 잊게 하나요? 

 

2.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생애에만 평안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에게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나요? 

 

3.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